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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선임대후매도’ 사업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올해 영농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후
매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에

게 장기 임대하고 이후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청년농 맞춤형 지원 제도다.

올해 김해양산부산지사 선임대후매도 사업비는 총 10억원 규모로 지난 2월부터 상
시접수를 시작했으며, 만39세 이하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라면 누구나 지사에 신

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
과, 2026년 5월기준 총 3명의 청년 농업인이 선정되어 소중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

로 고가의 농지 확보 문제”라며, “이번 선임대후매도사업이 청년들이 자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사업비 10억원 규모 청년농 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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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모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지사장은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 기조
에 맞춰 올해 농지은행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공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

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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